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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일본 미야자키서 마무리캠프…"수비 훈련 집중"

등록 2025.10.24 15:11:59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KBO리그 개막전 롯데 자이언츠 대 LG

트윈스의 경기 시작전 롯데 김태형 감독이 관중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03.2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내년 시즌을 위한 2차 마무리캠프에 돌입한다.

롯데는 "2026시즌을 대비해 11월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미야자키현 휴우가시에서 2차 마무리캠프를 시작한다"고 24일 밝

혔다.

지난 10월8일부터 시작된 1차 마무리캠프에서는 김원중, 박세웅, 황성빈, 나승엽 등 총 22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초 체력 강화

와 개인별 기술 보완 중심으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11월2일부터 열리는 일본 미야자키 캠프에는 김태형 감독을 포함한 코칭스태프 16명과 투수 9명, 포수 4명, 내야수 9명,

외야수 6명 등 총 44명이 참가한다.



이번 2차 마무리캠프에서는 주축 선수들이 수비 훈련에 집중하며 팀 조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롯데는 "마무리캠프 동안 선수별 기량 향상에 맞춰 적합한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실전 중심 프로그램과 전문 트레이닝을 접목

해 팀 전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롯데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집중 육성 선수를 선정해 개별 과제와 포지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민재와 한태양은 일본프로야구 지바롯데 마린스 마무리 캠프에 합류하고, 고승민과 나승엽은 츠쿠바대학교에서 타격 매커니

즘 교정 훈련을 소화한다.

김진욱, 박준우, 정우준 등 총 7명의 선수는 대만 윈터리그에 참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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